
일진, 컬러 다이아몬드 가공기술 개발
니켈- 흑연 합성 다이아몬드 고부가가치화 … GE 이어 세계 2번째

질이 떨어지는 천연다이아몬드를 가공해 고품질의 보석용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기술이 국내에 개발됐다.

일진다이아몬드(대표 김규섭)는 6월20일 보석용 컬러 다이아몬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

다.

탄소분자의 배열이 불완전한 천연 다이아몬드의 결정구조를 재정렬시킴으로써 최고급 천연 다이아몬드 수준까

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지구의 중심 핵 부분에서 지열과 지압으로 열처리하는 자연의 극한 조건을 공정으로

만들어 결정구조가 불완전한 갈색 천연 다이아몬드를 완전한 결정구조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가공공정을 거친 다이아몬드는 투명도가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결정구조에서도 최고급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오히려 더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니켈과 흑연을 연료로 합성한 인조 다이아몬드는 보석용으로 사용할 만큼 균일한 결정구조와 크기

(캐럿)를 갖추기 어려워 주로 분쇄기와 절단기 같은 공업용 공구류를 만드는 데 이용돼 왔다.

일진다이아몬드는 또 원하는 색을 다이아몬드에 입힐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의 연구개발 전문기업

인 V-디아몬트의 계열사인 아프로디아맨테(Aphrodiamante) 지분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투명도를 높인 다이아몬드에 노란색이나 핑크, 빨강, 파랑 등 다양한 색을 넣어 희귀한 고가 다이아

몬드로도 변환시킬 수 있게 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GE와 노바텍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보석용 컬러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으

며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은 GE에 이어 세계 2번째이다.

일진다이아몬드는 2002년 보석용 컬러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별도회사를 설립해 판매망을 구축하고 2002년 말

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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